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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 정책

1. 美, 중국 이어 동남아도 제재… 한국 태양광 ‘풍선효과’ 기대감

-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동남아 생산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한국 태양광 업체들이

반색하고 있음

- 미국의 태양광 시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만큼 미국에서 한국산 태양광 제품에 눈을 돌리는 흐름이 확대되면

‘풍선효과’를 누릴 수 있음

- 최근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‧말레이시아‧태국‧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에 상계관세를

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함. 최종 관세율은 내년 2월 결정됨

- 태양광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공급 과잉, 헐값 경쟁으로 과열되고 있는 ‘치킨게임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함

(중앙일보 2024.10.15)

2. 캐나다서 터진 탄소세 논쟁, “이익 vs 비용”… 대기업 기후공시 의무화도 선언

- 탄소세에 대한 논쟁이 캐나다에서 다시 한번 불이 붙음. 캐나다의 국회 예산처가 10일(현지시각) 예산 보고서를 발표한

후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과 보수당 사이에 논쟁이 촉발됨

- 논쟁의 핵심은 탄소세가 가구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지, 아니면 큰 피해를 남길지 여부임

- 해외 미디어 블룸버그는 11일(현지시각) 보수당과 트뤼도의 자유당이 같은 보고서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낸 이유는

내년 10월에 있을 총선에서 기후 관련 정책인 탄소세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

해석함

(임팩트온 2024.10.14)

3. COP29 앞둔 EU, 저탄소기술 원전 촉구 첫 동의… 韓 CFE이니셔티브 확산 전망

- 유럽연합(EU) 회원국들이 15일(현지시간)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9) 개막을 약 한달 앞두고

저탄소기술 촉구 시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에 처음 동의함

- 16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, 이날 열린 EU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EU가 COP29 당사국 의무사항 일환으로 원자력

에너지에 대한 지지를 처음 표명함

- 이번 합의안은 다음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릴 COP29에서 EU의 협상 권한을 명시함

- 이에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안한 무탄소에너지(CFE) 이니셔티브가 COP29를 계기로 본격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

전망됨

(전자신문 2024.10.16)
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84301
http://www.impacton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2780
https://www.etnews.com/20241016000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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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정책

1. 정부,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 도입… 현대차∙기아 시범사업 참여

-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

시행한다고 15일 밝힘. 배터리 인증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

- 정부는 이번 달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요소인

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임

- 이번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업계 수요조사 결과 승용차 배터리 부문에서는 현대, 기아가, 이륜차 배터리

부문에서는 그린모빌리티, 대동모빌리티, LG엔솔 등 총 5개 업체가 참여함

(세계비즈 2024.10.16)

2. 정부, ‘공급망 선도사업자’ 84개사 선정… 5조원 기금 지원 개시

- 경제안보 품목 55개와 2개 서비스에 대해 공급망 안정화 앵커 기업인 ‘선도사업자’로 모두 84개 기업이 선정됨

-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‘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및

공급망안정화 기금 운용계획’ 등을 논의함

- 최 부총리는 “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 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”이라며 공급망 리스크의

사전 점검·조기경보·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함

-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계획을 소관

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바 있음

- 선도사업자는 최대 5년까지 지정되며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중점 지원받음

(연합뉴스 2024.10.16)

3. 정부, 전기차 보조금 확대 고심… 수백만원 싸질 듯

-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시점을 고민 중임. 완성차 업체들이 대폭 할인에 나서는 연말에 정책을

시행할지, 내년 초로 미룰지 검토하고 있음

- 완성차 업체가 할인하고 보조금이 추가되면 전기차 가격은 수백만원 저렴해질 전망임

- 16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, 환경부는 추가 보조금 지급 시기와 보조금 상한선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.

5500만원 미만 전기차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과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면 그에 맞춰 보조금을 더

얹어주는 방식을 검토 중임

- 환경부 관계자는 “아직 명확하게 (보조금) 수치를 정하진 않았다. 보조금 지급 시점도 결정해야 한다”고 말함

(조선일보 2024.10.16)

http://www.segyebiz.com/newsView/20241015515814?OutUrl=naver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1016106500002?input=1195m
https://biz.chosun.com/industry/car/2024/10/16/PKGQATLHOZAPBOMFRHG4WA7XPM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original&utm_campaign=biz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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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 기업

1. 빅테크, 원전 전력 확보에 집중… 구글, 소형원전 기업과 첫 계약

- 구글이 인공지능(AI)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소형모듈원전(SMR) 기업과 계약을 맺음

- 14일(현지시간) 구글은 미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(Kairos Power)가 향후 가동하는 SMR의 에너지를 구매하는

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. 이는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, AI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구글의

첫 번째 원전 계약임

- 구글은 앞으로 카이로스가 가동하는 6∼7개 원자로에서 총 500메가와트(MW)의 전력을 구매하기로 함

(헤럴드경제 2024.10.15)

2. RWE, 토탈에너지스와 4GW 해상풍력 공동 추진

-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 대기업인 RWE와 토탈에너지스(TotalEnergies)는 독일 북해에서 총 4GW 규모의 해상 풍력

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발표함

- 이번 협약에 따라 토탈에너지스는 RWE로부터 두 개의 대형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50% 지분을 인수함. 이를

통해 두 회사는 독일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게 됨

- 해상 건설은 필요한 허가 및 그리드 연결 승인을 거쳐 2029년과 2030년에 시작될 예정임

(임팩트온 2024.10.15)

3.佛 에어리퀴드, LG화학 美 전기차 공장 ‘장기 계약’

- LG화학이 미국 테네시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던 프랑스 기업

에어리퀴드(Air Liquide)가 장기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짐

- 지난 15일 에어리퀴드는 LG화학과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산소 공급을 위한 현지 생산 능력 및 파이프라인

네트워크를 확장한다고 발표함. 이 계약에 따라 에어리퀴드는 LG화학이 2026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

양극재 공장에 산소를 공급하게 됨

(KPI뉴스 2024.10.16)

4. 비야디, 독일 전기차 시장에 대대적 진출 선언… 유럽 시장 공략 시작

-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는 독일 전기차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음. 이 회사의 스텔라 리

부사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내 판매를 6개월 이내에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

- 리 부사장은 독일 시장 진출이 “반년 이내”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독일 내 판매 팀을 확충해 소비자

신뢰를 구축할 계획임을 언급함

(공감신문 2024.10.14)

https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241015050018
http://www.impacton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2798
https://www.kpinews.kr/newsView/1065565807849479
https://www.gokorea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07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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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기업

1. LG엔솔, 포드와 13조 규모 상용차 배터리 공급 계약

- LG에너지솔루션이 포드에 대규모 상용차용 배터리를 공급함

- LG에너지솔루션은 15일 포드와 총 109GWh 규모의 전기 상용차 배터리 셀·모듈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

- 이는 전기차 1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3조원으로 추정됨. 모든 제품은 폴란드

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임

-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하는 배터리는 포드의 차세대 전기 상용차 모델 이-트랜짓(E-Transit)에 탑재되는 것으로

알려짐

(조선일보 2024.10.15)

2.“에너지 사업 강자로 우뚝”··· 현대엔지니어링, 태양광 ‘2조 잭팟’

- 현대엔지니어링이 세르비아에서 역대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따냄.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, 현대엔지니어링은

미국 태양광업체 UGT리뉴어블스와 컨소시엄을 이뤄 세르비아 정부가 발주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수주함. 지난해

11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약 11개월 만임

- 이 사업은 세르비아 남동부 지역에 1기가와트(GW)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200메가와트(MW)급 전력저장 시스템을

짓는 사업임. 현대엔지니어링은 설계·조달·시공(EPC)을 담당함

(시사저널 2024.10.16)

3. 두산퓨얼셀, 中 최대 에너지社와 신재생·수소 협력

- 두산퓨얼셀이 중국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중국에너지건설유한공사(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

Limited, CEEC) 등과 중국 내 신재생·수소에너지 분야 협력에 나섬

- 중국은 2025년 수소 산업 총생산액이 1조 위안(약 191조원)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

- 15일 중국 언론 스지신넝위안왕(世纪新能源网·세기신에너지망)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, 두산퓨얼셀은 CEEC, CEEC

자회사 CEEC수소에너지, 산시진준(陕西金骏)그룹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략적 협약을 맺음

- 협약은 지난 8월에 이뤄졌지만 계약상 이유로 늦게 알려졌다고 함

(조선일보 2024.10.15)

4. 포스코퓨처엠, 포항 NCA 양극재 전용공장 본격 가동

- 포스코퓨처엠은 12일 포항 NCA 양극재 전용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초도출하하며 본격 가동했다고 13일 밝힘

- 포스코퓨처엠은 포항에 연산 3만톤 규모의 첫번째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대규모 수주에 안정적으로

대응할 수 있는 양산체제를 갖추게 됨

(팝콘뉴스 2024.10.13)

https://biz.chosun.com/industry/company/2024/10/15/6M3GDV7X5ZF7FCROOZMJJ3TYPQ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original&utm_campaign=biz
https://www.sisajournal-e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06494
https://biz.chosun.com/industry/company/2024/10/15/LLFRIAIVDREOHGX57LZGOJBOZM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original&utm_campaign=biz
http://www.popcornnews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64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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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, ‘탄소차액계약제도’에 따라 탈탄소화한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

- 독일 무역투자청은 지난 15일(현지시간) 탄소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탈탄소화를 시도하는 15곳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

최대 28억 유로(약 4조1523억원)를 책정했다고 발표했음

- 지난해 6월 독일 정부는 2045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(Carbon Contracts for

Differences, CCfDs.)를 도입한 바 있음

- 이는 기후 중립을 달성하려는 목표의 일환으로,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인 유리, 종이, 화학, 제지 등의 산업

기업에 15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

- 15개 프로젝트는 계약 기간 15년 동안 1700만톤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 독일

연방환경청(Federal Environment Agency)에 따르면, 2023년 독일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7400만톤에

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

- 계약을 통해 기업들은 친환경 생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상받게 됨

- 비평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“보조금으로 인한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, 독일의 배출량은 약간 감소할 것”이라고

전했음. 이어 “에너지 집약 산업들은 가격이 낮은 다른 국가의 산업을 지원하게 될 것”이라고 평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

보도했음

- 반면 독일 정부는 “이번 보조금 지급은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운영에 차질을 입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”라고

전했음

- 이 제도의 첫 번째 수혜자는 글로벌 화학기업인 바스프(BASF)임. 이어 유럽 내 최대 원당 생산업체인

쥐트주커(Suedzucker), 다국적 개인용품 제조기업 킴벌리-클라크(Kimberly-Clark)의 독일 자회사이자 상업용 자재

유통 기업인 생고뱅(Saint-Gobain)과 벽돌 제조업체인 비너버거(Wienerberger)가 보조금을 받을 예정임

- 무역투자청 장관 로버트 하베크는 성명을 통해 “독일은 탄소차액계약제도를 이행한 최초의 EU 회원국으로 이를 통해

산업 탈탄소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”라고 말했음

- 이어 “탄소차액계약은 기업이 변화의 시기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것, 즉 투자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성을

제공한다”라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를 밝혔음

- 정부는 올해 말에 2차 라운드를 실시하고, 2025년에 지급할 보조금으로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낮은 금액을 책정할

예정이라고 밝혔음

- 무역투자청에 따르면, 이 계약에는 에너지와 이산화탄소의 가격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유연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

포함돼 있음. 이 조항에 따라 보조금은 최대 측정된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비용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

통신은 전했음

(임팩트온 2024.10.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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